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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온 위기경보 ‘심각’ 단계 상향
- 민·관 합동 총력 대응으로 어업피해 최소화 나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국립수산과학원이 1월 26일(금) 14시부로 전남

남해 연안과 남해 내만에 저수온 주의보를, 서해 중남부 연안과 서해 내만에

저수온 경보를 각각 발표함에 따라 저수온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하였다.

   * (예비주의보)수온 4℃도달 예측 1주일 전 → (주의보)수온 4℃도달 → (경보) 4℃수온이 3일 지속

* (위기경보) ‘경계’ 주의보 4개 해역 이상, ‘심각’ 주의보 15개 해역 이상

* 저수온 특보 발표 현황(‘24.1.26. 14:00 현재)

 - 저수온 예비주의보: 서·남해 연안(전남 신안군 효지도 남측 횡단 ~경남 거제도 동측)

 - 저수온 주의보: 전남 남해 연안(인전남 해남군 송평항~전남 해남군 땅끝, 전남 고흥군 

취도~전남 고흥군 외매물도), 남해 내만(전남 여자만)

 - 저수온 경보: 서해 중남부 연안(인천 옹진군 백령도~충남 태안군 신진도, 전북 군산시 신시도~

전북 부안군 격포항), 서해 내만(충남 가로림만, 충남 천수만, 전남 함평만)

저수온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장관을 본부장
으로 하는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한다. 또한, 특보 발표 해역을 비롯한 전국
연안 해역의 수온 변동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펴 어업인들에게 수온 정보를 신속
하게 전달하고 향후 특보 변경 및 확대 발표사항도 신속하게 전달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속된 한파로 인해 저수온 특보 발표 해역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양식장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며, “저수온 피해 예방을 위한 사료 급이 중단 등 현장대응반의
양식장 관리에 어업인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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